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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데이 단장 몬시뇰의 2020년 3월 11일 메시지
다가오는 성 요셉 대축일을 위한 준비하면서,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장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인 요셉의 전구에 의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020-3-11.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성 요셉의 대축일이 빠르게 다가오는 지금,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더 부지런히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56)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의 모범적인 삶에 집중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느님께서 성 요셉의 삶 안에 당신 자신을 더 뚜렷하게 행사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되려는 그의 준비성을 봅니다: 강생의 신비 안에서, 이집트로 피신 중에, 나자렛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에서 되찾으실 때. 이 경우들에, 성 요셉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체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요셉 자신의 계획이 바뀌거나 자신의 미래를 의심 속에 남겨둔 채조차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절대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42)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즉각적이고 지성적이며 책임감 있는 충실함으로 우리 함께 언제나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계획들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을 원하신다는 확신으로 그 계획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자유의 정신으로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성 요셉은 자신의 일생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돌보았고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특히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했습니다. 동시에, 성 요셉은 하느님이셨던 그 아기를 단순하게 그저 바라봄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 11:29)” 성 요셉이 -성경 안에 그리고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관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청합니다. 또한, 우리의 여인이신 성모님의 어머니다운 전구와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더욱 가득 차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 퍼지는 유행병에 감염되어 왔습니다. 교황님께서 최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힘과 희망의 확신과 열렬한 사랑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3월 8일 메시지 중에서) 이 시련의 순간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 요셉의 전구를 향해 갑시다. 그리고 그에게 온 세상에 그의 아버지다운 보호를 펼쳐달라고 애원합시다.
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로마, 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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